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 연구: 

‘이인좌의 난’ 사례를 중심으로i 

빅 현 모 l 안국회용잉영구영 

이인좌의 닝은 1728년 3월 15'일부터 3월 용일까지 익 보홈긴 진앵원 진국ζ엔 안 

린으로 훌엄엔 지 얼마 인 되는 영조 정권빼게 큰 타격 3 지 도전O냉디 0엔죄 빅일 

현 정회링 동 'Km노흔계 서 경툴이 중심이 되때 일으킨 이 인런은 연01은 ?년으로 인 

해 흥흥해진 요엠괴 경증톡실설을 동에 업고 충정도외 경기도 경상도외 전라도 일대 

톨 잉얻!빼 갔다 히지만 오영양 등 굉군 지껴부의 주도연일힌 대용괴 영조 정권의 적극 

적인 스용 및 정보용지로 Oti 옥g영던 X빽영 연대톨 용힌 번정反표)까지 니가지 못 

하고 괴열되었다 이 논문를 그 동인의 연구톨 기인으로 히되 기존 연구외 당리 주호 국 

왕영조의굉징애서 인린이리반증대한위기톨극욕해 가는리더십에 흐엉올잊추었디 

그 결괴 디댐과 길온 영혼에 이르게 되었다 엇때 영조는 빈린 앙일 소식율 를고 초기에 

는 인군의 주동지외 규모톨 111으냉 1'1 옷었지민 오핑문 오영용과 같은 배m노론 신하 

들의 조엉흩 잉O벌어 적극적인 대웅올 해 니깅다 특히 인린군과 김은 딩에소혼)01며 

친분관꺼에 있잉던 오영양 동올 종용*는 모엉율 했틴대 오영엉 익운수 용온 그에 보 

딩이라도 6앉 반군을 ε!~f.ðl{른대 경정적인 엌힐을 했다 동이 영조는 인린이 진앵되는 

동안 여러 차례 닌의 일생 원εK기 조성의 일옷 쪽 웅딩의 이틴에 있음을 언급S맨서 닌 

진입 후 초딩따적 인재톨 용용8는 팅잉책괴 온 니라가 한 동포외 링01 회앙히고 업력 

>11= 새로운 징차.01끌어기겠디는 정치비진용 제시댔다 비로 그러한 영조의 인재경영 
과 비전 지 AVI 이묘씨의 난O 라는 중i뼈힌 위기l 싱공적으로 극복하게 했다 

주셰” 위기 리더십 정치비진 영죠 이요씩의 닌 해서 텅g 

• 이 논운은 2006년도 한국야슐진흥재안의 지원에 의S때 연구되었음{KRF-2006-353-AIXXl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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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극복의 군주. 영조 

우리 역사에서 영초시대(훗얘얘代， 1724- 1 776년)는 ‘당영과 실학의 시대"(이성우 1998) 

또는 ·조선짱죠의 국력과 문화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사회경제의 발전과 안갱이 중진"(한 

영우 1 997)왼 때로 알려져 있다 당파플 초월혜 인재를 둥용하고， 인생올 안정시키기 위해 

서 'i!:역법과 갱계천 준전사엽을 추진해 ‘우리문화의 황금기인 진정시대"(최완수 외 1998) 

를 영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영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정치적， 사회정 

제적，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물론 영초의 정 

치에 대해서는， 당영책의 -본질과 성격， 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정만조 1986)를 비롯해， 

영조의 탕영정치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그 특정과 각 시기의 정치세력관계 둥올 셰일하게 

고창한 연구(박광용 1 994)와， 그리고 영조와 당명따들의 국정운영론에 대한 연구(이근호 

2001) 및 -인국(1<國J"이라는 관점에서 영조의 액성과국가관을 다룬 논문(김액철 2009) 등 

이 있다 하지안 리더십이나 국가경영의 측연에서 불 때 매우 중요한 ‘영조의 위기 극복 과 

정에 대한 본칙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r영조실록J올 읽어보연 영죠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뛰어났던 군주였응을 알게 된다 실 

제로 그가 사망했을 때 사랑을은 그혈 -깊은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인(~^)의 밝응이 

열렸고， 많은 어려웅을 겪고서 나라릎 안정시킨[)j~J'~1Il 多앓固fP]"(영죠 대왕 요지문[!ε 

文]) IJ 군주로 명가했다 어려웅을 극복하고 나라을 안정시킨 위기극복의 리더로서 영조블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영조시대의 상황을 들여다보연 그의 표현대로 그가 ·주야로， 깅은 옷의 앙은 얼음올 밟 

고 걷듯이 조심하고 두려워했음"(영조실록 414122 王혀)"올 알게 된다 우선 영죠의 정권은 

재위 10년에 이르가까지 국왕과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부갱하는 반란{ Iη8년{재위 ” 이인 
좌의 난)과 역오， 그리고 잇따른 기근과 패서사건 풍으로 불안정했다 그는 즉위한 직후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풍용하는 인사정책옹추진하려 했다 하지안 집권 노흔 풍 대다수 정 

지세력을은 그의 탕명책올 외연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쩔정적인 역할올 한 노론의 신 

1) 이 문장은 영나라의 ’‘1!l의 r쩌1>\"*야J이나 하량승의 r중용연의μ 그리고 r왕문성(양영)전징j이나 

「유성흥운징j얘서도보인다 

2) ，영죠실혹， 4년 4앤 22일 王‘i;Þ~ 이하에서는 영￡실혹 %αα2 잉인으로 약7](1얘2)앙 H\lJi1l!1 

↑l iIIl빼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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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율은 국왕융 자기 당의 목두각시로 안을려고 했다 즉위 초반 소론과 남인용 숙청해야 

한다는 노혼의 징요한 요구와상소등-이 그것이다 

다흔 한연， 비(非)노론계열의 사양든 역시 영조의 인사정책에 용만이 않았다 1 733년(재 

위 %에 소론의 박문수가 지적한 것처럽， 탕명책이란 -사랑용 씀에 있어서 저울대처럽 공명 

히 하여 색욕(&~ 당파)에 구얘됩 없이 공정하게 임용-하는 것이고， 그해야 ‘비로소 동서 

납북(찌댐힘jt)의 탕명을 이올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다안 노흔 소론안 탕영되 

었융 분-이라는 시각버 지애적이었다 냥인 동 소외 세력틀은 조선은 -노흔 소론의 나라 

이지 진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양하는가 하연 -나라가 장차 위혜홈고 연망하는 데 이르더 

라도 정의용 위해 쭉는 선비는- 결E 찾아플 수 없을 것이라고 "1판하고 있었다{영초실욕 

09/ 1ν19 쩍피) 

성상가상으로 영죠시대에는 계속외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근과 전영영으로 대규모로 굶 

어축거나 영틀어 축는 사람이 많았다 재위 9년의 실록기사용 보연， 경상도의 진용장@빼 

싸)에 나온 기인(1Iltí!)이 1 5만 7친4)인이었고， 떠도는 거지가 1만 9백4인이었으며， 4천2백 ? 

인이 샤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영조성욕 09/()5/11 훌떼) 그 다융혜인 재위 10년에도 경 

상도 대구，충갱도 태안， 강원도 상척， 명안도 정주 등에 큰 기근이 등었는데， 진흉청에 나온 

기민(I!ttí!)을 모두 계산혜보연， 당시 인구의 10ν.애 가까운 7만 1천9백여 영이나 되었대영 

조실육 10/()5i29 띠.syl 

당시 액성윤의 굶주링은 싱각한 것이어서 부부가 결별하거나 사람용 잡아억는{영조실혹 

19/1112l 王피H정에까지 이르렀다 에용 을연 1 725년(재위 l년)의 기확에 따르연 전라도 

깅제에 샤는 고(낌)씨 성융 가진 선Ul(:I:Al는 굶주링을 견디다 옷해 서로 일어져 살기로 했 

는데， 혜어지는 날 부인이 -이런 장혹한 흉년융 안냐 이제 앙으로 다니연서 영어억어야 하 

니 인생이 이 지정에 이르었는데 무엇융 툴용 젓이 있겠습니까’ 정애 카우던 개가 있으나 

갱컨대 당신과 같이 잡아서 억용까 앙니다-라고 말했다 남면이 -냐는 자마손으로 장올 수 

가 었다-고 말하자， 아내가 -셰가 부엉 안에서 (개의) 목올 애어 놓융 태니까 당신은 밖어 서 

그것융 당기세요-라고 말하고 틀어갔는데， 남연이 그대로 하고 들어가 보니， 개가 아니고 

바로 그의 아내가목을 애어 죽이 있었다는 기옥이 보인다(영초싣록 0 1/1 1이) T西) 

전국적으로 t냉한 세 차혜의 전영앵 역시 영죠정권에 큰 타격용 주었다 최소 2만여 영 

J) 앤자가 r영조성륙f'I 냐와있는 17외의 인구 용얘기륙올 영균왜 본 정과， 7액6딴 6천24 1영으로 징 

계되었다 툴혼 이러한 수치가 당시의 갱확한 총인구라고 올 수는 없는 흑연이 앙냐 하지안 기인 

의 수 역시 공식 기욕에 따등 것인 안큼 1""의 에옴은실쩨애 근정한 것으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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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1) 영조시에1724-1776) 전염영 A엠자 

구분 사양자수(영) 지역 

1차시껴 

(J 73ι1733년) 
최소 20，이@ 전국 

2차시'1 

(1741-1742년) 
300 야lO' 전국 

3차서'1 

( 1746- 1750년) 
660,358 전국 

그외 

(1754-1756년， 1768. 1769년} 
20,816" 상냥1 영냥 영풍지역 

합계 1 ，001 ， 174병 

’ 3차 시기인 l껴9년의 50-60만융헤아혀 25만 영으로 추정하고， 그 외 사앙자수를 함한웃자잉 

.. 1754- 1756년의 20，이lO영， 1768- 1769년의 816영용 함친 수 

이 즉은 재위 호반(재위 6-9년， 제 l차 시개의 전영영은 재위 중후반기에 온 역질에 비하연 

오히려 가여운 것이었다 제2재1껴 1 - 1 742년)， 3재1 746- 1 750년) 시기엔 우려 ·수십 안 영­

(18/4118 丁未， 2511ν'4 rX찍)이 사앙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 기록된 전영병 사망자만 해도 

전국칙으로 l액만 냉이 넘었다 <1'- 1 >에서 보듯이， 영균 총 7백 안여 명의 인구 종어 서 한 

해에 수안 명 내지 수십 만 명이 질병으로 죽거나， 전국올 떼돌아다니며 먹올 것을 구하려 

다니는 사태는 실로 영초 정권이 직연한 풍대한 위기였다 

바로 이러한 위기블 국왕 영조가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릎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욕적 

이다 다만 여기서는 영조 초보빼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중심으로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 

십을 살펴올 것이다 물론 영조가 왕위에 있던 52여 년간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예을 

들어 즉위년(1724년) 겨울의 깅일정 옥사， 재위 1 8년( 1 742년) 옴의 선염영으포 인한 대규모 

인구 사망‘ 재위 3 1년( 1755년)에 전라도의 소롱 윤지 퉁이 주퉁한 ‘나주패서사건 , 그리고 

재위 38년(1762년) 여릉의 사도세자 화연(뼈영)사건 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인좌의 난 

유 이 위기듬 중에서 특히 쥬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것은 아직 영조 갱권이 안착되지 

이 1 749년(재위 25)의 보고얘 따르연，여왜IIII!fJ이 여음부터 겨융까지 전국에 번져 50만，%간영이 

사앙했다H영조설륙 2ν1214) 

5) 이인좌의난은닝의충청도의이인죄H추ø때흥사주통한것이아니라1 정상도의정회량 전라도 

의 악잉현 풍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운에 영조우신란{Jtφ빠)으호융리기도 한대정석종 ,'''') 
하지만 무신란이싹는 암은 자칫 우신한jl\liili)'으료 혼동영 소지 가 있어서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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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재위 초반에 전 현직 관리틀이 주용이 되어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반란이었다“ 만약 

이 난이 성공해서 이인화 등이 정권올 잡고 소현서 자의 중손자 밀풍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 

너라연 과거 서인의 이귀 퉁이 광해군을 몽아내고 능양군(행없첩 인조)올 왕으로 추대 

한‘인조반정 때처럽 정국은큰피란을일으컸을것이여，영초와정죠로이어지는당명책 

이여， 균역법 등 일련의 개혁정책도 그 성칙을 달리 했을 것이다 특히 영조는 이 난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노론이 아닌 소론의 인울을 중용했는더1. 이것은 이후 영조로 하여금 비(jf) 

노흔 세력틀과 정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이인좌의 난‘ 

극복 과정은 영조의 정치 리더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연 여기서 말핸 위기란 무엇이며， 영초의 위기극복 리더십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 

가 영조를 위기극복의 군주‘로 자리애김하기 위해 멸요한 최소한의 개녕성정 작엉올 언저 

하고 이인좌의난‘극복사에을상며보기로한다 

11. 위기의 개녕과 접근방법 

위기(危없)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연 -위험한 고바 또는 -위헝한 경우”라고 나 

온다 그런데 위기 란 말은 사서삼정(四합표잉에는 나오지 않는다 붙론 -불안정하게 무 

릎을 끊는 모양”에서 비롯왼 위“i':)라는 한자나셰일한 장치가 되어 있는 기구”라는 뜻의 

개써) 랴는 한시는’"논어J을 비풋한 「서경」 등에 자주 나옹다 다안 위기 라는 얄을 묶어 

서 한 단어로 처음 사용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로 보이며 ”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는 이규보 
의 r동국이상국집，1 25 1 년)에서 ‘위기-라는 알이 처음 확인왼다 즉 이규보는 ‘꿈올 기록함’ 

이라는 시어 서 ‘나는 위기를 (잘못) 밟아서[엄fé:jlitl 이제 안 리 밖으로 유배되었네”라고 쓰 

에 정석종 교수는 몇몇 역욕 추안용 근거로 >&군의 중싱정이 충청도의 이인좌가 아니라 전라도 지역 

의 노비도적옹 이판 정양용융 에룻혜 정기도의 의사 잉서호， 충갱도의 큰 우자 깅덕상풍 중인 빛 

상인충이었다고 본다(정석종 1994, 158-164). 하지안 영조성혹에 기륙펀 내용융 용해서 볼 때 이 

들이 안균용 이끌고 오영항 부대와 전투융 영였던 이인좌 풍애 비해 욕멸히 중요한 역항융 한 것 

으로보이지는않는다 

7) 1꺼i‘ 양U:I\I’，i1>(J:iIi 上cili古JiI.W:&:t1， 1988)

8) <사고전서〉에 수흑왼 당나라(6 1 8-907)의 방교(Jjllli) 둥이 쓴 〈전서({f1!t)>펄 보연， ‘위기가 급한 

예 사링이 어쩌 목숨융 바쳐 지키지 않율 수 있겠는7}(fé;없:z.!it; A何ItEJi서<'t之'1')’라는 일이 보 

인다 <A)고전서때r.I<'>l'I)> '"염11. 션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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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종 때 죠광조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다 기요사회{1638년， 중총 l이 때 죽은 깅 

식 역시 죽기 일 년 전에 ·외람되게 벼슬을 당내다 위기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1이 

그 외에도 r조선왕조실록꺼l서는 1 446년(세종 28)에 올린 이제선의 상소에서 저응 보이고 

(서종실록 2&M 얹午)， 1455년(단종 3년)에 단종도 위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대단종실옥 

03/01/24 Øt午)

말하자연 위기 란 알은 비록 사서삼정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용 

어인데， 그 용혜플 창작하고 r한한대자전(ìi'm大추쨌)，에 나옹 위‘와 기 의 뭇을'" 토대로 

위기란 말을 쟁의해보연， 그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작게 일어나는 일의 위태로운 조짐 내 

지 기회 라고 항 수 있다 이규보가 “위기를 방는다·랴고 표현하고 있듯이， 위기란 아직 갱 

해지지 않은， 그렇지안 어떤 킬옹 밟는가에 따라서 위험에 저하거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위엉한 기회‘ 내지 짚영의 싹이 악 자라나려는 초창기인 것이다 즉 지도자가 그 기회플 어 

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부흥발전할수도 있고，반대로싱대한 국난에 직연할수도있는 

것이다 

위기을 이렇게 갱의해볼 때， 우리 역사에서 영조만큼 위협한 71회 른 많이 겪은 인물도 드 

뭘어 보인다 영조는 양려진 것처럼， 숙종과 우수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때문에 그 

는 i너희들은 내가 왕자로 들어와 이 자리를 이었다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총친부를 멸시 

(없i~)하느냐n영조성혹 09/11105 王午)라고 말하는 등 영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의 시 

대는 또한 위에서 살며온 것저럽， 첩여한 용당 간 갈퉁과 대립，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기 

근과 전영명으로 위태로운 조짐이 한 해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 

왕 영조에게 가장 곤혹스련 것은 아마도 이복형인 정종융 독살하고 왕위에 용랐다는 ‘혐의 

였올 것이다 당시 노론은 소론과 남인의 지지를 받은 정중 대신 영초을 지지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재위 초반에 전라도와 정상도에서 시작되어 충갱도와 경기 

도 일대를 휩쓸고 올라온 이인좌의 난윤 겪어야만 했다 영조 정권 최대의 난판이자 초선 

왕조 전제를 흥해서 보아도 혼치 않은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영조는 탕영책을 

비옷한일련의 개혁을추진항수있었다 

그러연 영초의 위기 극옥 과정을 어떻게 접근힐 것인가? 여기서는 당시 난의 발방 배정이 

9) 이규보 <w.댐쭈뼈냉소없〉권17 古'I*<$이!마꺼九B영양0. M1:.’~fiìfé:tι 5!1t/J\jIl월 

1이성현외 <대동야승>， 기요록보유추륙 검식f$. itWj씨分 E얘3fe:tt 

JW한한대자전liJj떼大주"")J서용 민중서립， 2002)에나오는 위와 기의웃은다음과강다 위 

(fû.:): CD 위태호웅@ 꺼웨거l간) @ 밍기 어려용"，llI!)， <D 툴71(7베@ 때(기회) @실마려(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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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개과정올 우선 살며툴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왕 영초륜 비롯한 총사령관 오영항 퉁이 

그 사건읍 어떻게 인식(진단)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울은 우엇이었으여， 어떻 

게 극복{또는 좌절)했는지용 중접적으로 고창하려고 한다 특히 국왕 둥 국가정영자들이 

그사태를극복해서 어떤 나라를만플고자했는지에전)를정중해서 살며올것이다 의사 

가환자의 영을 치료하는 과정처럼， 정치지도자는 그 나랴와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 

고 치유의 목표를 성정한 후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고 보고 접근송번， 이른 바 -정치리더 

싱에 대한 에디할 접근‘(정윤재 2003)은 전용시대 국왕의 리더십올 설명히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국왕을 비풋한 않은 사대부틀은 사람의 영을 고친다는[엄찍l 관점에 

서 나라 다스리는 일l治國l을 이해했으며， 실제로 -의국"(생國)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예컨대 올콕 이이('￥태)는 ‘좋은 의사f홉혐l는 사랍이 수척하거나 비대한 것올보지 않고도 

그 액을 짚어 보고 영이 있는가를 살피며， 천하흘 잘 경영하는 이는 전하의 안위(찾fi!'띨 보 

지 않고도 그 기강의 치란(iáffi\J을 살띤다·연서， 좋은 의사‘로서 국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영조시대의 장령 깅이안 역시 -나라의 영옹 고치는 것은 사랑의 영을 고지는 것과 같아 

그 영이 난 곳올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니， 영올 알고 나연 익F을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대영조실록 21/6'I 9!뺑).I Jl 영조 역시 의학용어호 나라의 일을 자주 비유하곤 

했다 재위 3 1년에영죠는‘모든일을홍쾌하게해서 예단이 생기는것은，옹당앵(病에다 

비유할수있을것이다 지나치게보충하는것도안되지만너무양는것또한안왼다 지금 

은 마땅히 대숭기당(**>1패)을 쓰되 그것을 보익(빼益)할 약재을 처방한 연후라야 그 원 

기(元잊)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정(!!，\)을 쓴다연 그 지나칭이 용당 어떠하 

겠는7f"라고 하여 신하들의 과도한 정적 처벌 요구를 나무랐다씨 

한마디로， 의국흔적 정근엉은 동서고금을 악흔하고 정치가와 지식인등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서'" 온 논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왕 영조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문제를 

12) 이이，성학집요」 권U\Ii< 홉용A칸 不쩌μ!10m 홈용없 'I! 不j잉，，，fé: ill可l~~""

13) r영조실륙'J 2 1/6'\잊%벼).&1덩쟁&A 인:.:(f不;nJ\#iIl ‘1lJ(.J청 i'J可'Ä뺏之 

14)r영조설혹J 3 1 13/13일(쩍fl: J. !l'l<W! IJ生~1.\앙생샘옷 l!!뼈固 不펴 ""없q、可 今P뼈大jf.;~j~ 

Jt얻!J1T"^뼈양Z쩌 @앉히，)，얘쳐lÄ元l!. 而JV!I→貼 ß IJltill1il찌 lf'이t&; 그 외 Jl년 I O~앤 3일(찢이J); 

39년 7영 8일(찢1Q 동도 창조 

15) 서양의 경우 융라용이나 마애}앤리 둥에서 의국돈식 비원medical me\aphor)용 찾아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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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해가는 방식올 이해하는데 적실한 접근방법이라는 게 일자의 판단이다 

III. 영조의 시국인식(진단) : ‘옹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임금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러연 이인좌의 난이 발발하기 전후에 영조는 당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그의 시 

국인식은 일차적으로 왕위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밝힌 ‘당영전교에 나타나 있다 ”웅당의 

예단이 요즈응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영조실혹 41113 甲피)는 말이 그것이다 이 전교는 즉 

위한 직후 유학 이의연의 소흔 공격으로 시작된 ‘국청(빼훌)갱국‘이 마무리되는 시접어 서 

냐왔는데， 영조는 김일경 목효용 등 소흔강경파를 진국(없얘)하연서 붕당 간의 반대 당파 

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연 자신이 

즉위교서에서 알한 -사인과 기똥올 함께 하는[원與土民而同It)"(영조섣록 ωω8I30 /Ji子)

정지란 애당초 울가능하다고 영죠는 딴단했던 듯하다 

영조는 용당 예단의 대표적인 예로 인재의 침제여‘캠)’와 공의(公품)의 차단‘융 들었다 

-요즈음 그 사람응 임용하는 것이 모두 당왼;\I;~) 가운데의 사람뿐페어서 그 안에 을지 

않은다른당파사랍등-한나라의절반이칭제외이”있올뿐안아니라，‘피차가서로률공 

격01-는 중에 공언(公등)이 악히고 역당(않:IIi.)으로 지목되연 (알 가운떼 옥석(li'6)이 구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댄리의 공{公)에 합하고 용 서 상의 따응올 옥종시 

키는[合天앵之公 Ri-世之心r 정지는 정정 요원해지고 있다는 게 영초의 판단이었다(영초 

실록 0 1101103 王퍼) 

실제로 이인싹의 난에 상당수의 소흔 측 현직 관리가 가냥하고， 남인의 영문가운 후손들 

이 적극 참여한 것은 이러한 웅당의 예해와 깅은 관련이 있다 즉 소돈의 박휠옹은 현직의 

전랴감사 정사효， 태안현갑 박멸현， 당양부사 십유현， 그리고 영안영사 이사성 둥과 직 간 

접적으로 연정된 가운데 난윷 일으켰다 냥인 중에서도 액효 윤휴의 손녀사위(이인좌). 장 

예컨대 용라톤은 갱치7\{statesTTω0)의 역앙융 옹용 건강하게 하고 질영용 치료하는 의사의 일 

(doclor's lrea tment)에 비 유하곤 했으며 마?에헬리 역시 정치적 시기용 칠영 치료의 λ 기 에 비유 

했다 Plato, Slalesman, in Collecled Dialogues o[ Plalo, eds. E. Hamilton & H. Caims (princeton 

Princcton Unι PπSS. 1961), pp. 1021. 1062, 1066.; N. Mικhiavel1 i. The Prince, (London: Penguin 

Books,I96I), ch. 3,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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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갱온의 후손{정희항)， 세총조 영신 정인지의 후손{정세윤) 둥이 반란을 주도했다 이을은 

-주상(主上)께서 소혼을 쓰기 때문에 노론(老퍼)이 바야흐로 거사하려고 히는데， 그렇게 되 

연 소혼운 장차 모조리 축게 될 것I少끓예짧死n영초실록 413120 경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 노흔들융 역으로 선제 제압[9t~II^z計]하기 위해 나선 것이 이인좌의 

난이었다는 것이다{영조실폭 413120 1Ji.午) 용당간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반란의 직접적 원 

인이왼것이다 

다응으로 영조가 인식한 위협한 조징 은 계속되는 흉년과 도적 집단， 그리고 우능하고 

부패한 지방 관리틀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렁 전라도 퉁 냥쪽 지방에는 장혹한 기근 

(f!il앉)으로 부인이 낭연을 속여 가연서까지 자결해야 하는 상황이 알생하고 있었다(영조실 

륙 01/1112 쩍$) 특히 기근이 싱한 전라도 지역의 경우 고향응 떠나 떠도는 유인<mtR)들이 

부안이나 연산 또는 월총산근처에 무리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의 기세가 커서 관군이 제 

포항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영조실록 3/10α0 王찌， ν1 0122 甲辰) 그럽에도 불구하고 수령 

틀은 도적을 긍지51-는 행정은 도외시하고(영죠실록 411111 王皮)， 자71 가속을 올보거내영 

조실록 νlα1 8 !lt子) 재산을 종식하는 데만 급급했다{영초실록 4111 11 王f.X). "한 연 수령을 

거치연 전당(01엄)을 사끄 제돼('ll걷)을 신축하는 자7[ 10분에 6， 7은 되여， 잉기룹 마치고 

톨아가는 수령으로서 정바리가 없는 자가 없기에 이르혔다-는 지적이 그것이대영조실록 

여JO lI 1 1 王얹) 

이인좌의 난 발발 보고를 을은 직후， 영조가 ·원710τ~)가 싣(l'!)하지 옷하연 객사('ií: 

:IJl)가 밖에서 침엄하게 마련"01라연서해야다 기근이 든 나머시 액성들의 고용이 거꾸로 

얘날린 듯한- 정황을 -간사한 우리틀이 이런 것을 혀아려 알고는 서로 이끌어 난동을 일으 

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영조실혹 04/03/14 甲子， 여씨311 6 "iÕi)라고 반응한 것은 

이펀 액락에서 이해항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계약되연서 인싱은흉흉해졌고 초정융 비망하거나 국왕 영죠의 정치적 

정당성올 부정하는 패서”없'D가 정향 각지에 나붕었다 이인좌의 난‘ 전후에 유난히 않이 

발생한패서사건이그것이다 패서란글자그대로 국가에반역을도모하거나타인을모합 

할 때 궁문 성문 관청의 문 같은 곳에 이등을 승기고 게시하는 글로서， 공식적인 언론 매 

제가 불신 받거나 아비되었을 때 그 효쩍을 양휘한다 또한 역서(~~n， 투서(얘싼)‘ 익명서 

(많名앙) 동의 유사 영칭에서 보듯이， 익영의 게시자가 최고권력자나 국가에 따괴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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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휘하려 할 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여혼 선통 수단이다 … 
영초의 재위기간 동안에 발생한 패서사건은 모두 1 5건인데'" 이 중에서 8건이 ‘이인좌의 

난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꽤서들이 왕이나 조정 관리틀을 비난하 

고 곧 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올 답고 있었는데，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는 1728년에 3건 

의패서가전라도와서울에서 걸리고있다 

영조 4년( 1728) 1윌 한성부의 서소문에 걸린 패서는 그것올 전후로 하여 발생한 냥원과 

전주 퉁지의 패서사건과 연속되어 있다는 접어 서 특히 주목받았다 즉 한성판윤 깅동핑은 

영초어 게 그 달 11일에 서소문에 결린 패서의 내용이 전주의 그것과 같다면서 상금을 걸어 

서 제포하자고 제안했다(영조실록 0410 1/17 찌辰) 그러나 영조는 i전주의 패서는 작년 12 

월 1 2일에 있었고， 냥원의 연고는 그 달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도성(JíIl때)의 문에 흉서 

를 걸었으니， 그 노정[!'IiJI ]의 날짜를 제산해 보건대， 한 사람의 소생인 듯하다"(영조싣록 

0410 1117 우진)라연서， 현상긍 방엉이 자칫 나라의 제용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여 받아들 

이지 않았다 극소수 불명울만자의 소행으로 보고 -포도청어 서 범인을 비밀리에 추포하라· 

고 지시한 것이다 ('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안， 당시 포도대장은 이인좌 둥과 한 때인 남태 

징이었고， 따라서 당연히 범인은추포되지 않았다) 

한연 이들 때서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선후하여 한성부에는 갖가지 사건과 와언이 계속 

떠올았다 즉 한성부 지역에 연산의 도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과 함께 창의문 밖에 적영이 

일어난다는 와언이 떠동아 한성부 인근 지역의 액성을분안 아니라 냥산 아래의 사대부을도 

가족을 이끌고 앞을 다투어 피난'"는 사태가 옐어져 나추터의 길이 악히고(영조실록4/3/14 

甲子)， 경기도 일대의 양성 용인 풍은 모두 피난하여 D많이 텅 비는 지정이었다 '" 또한 이 

초창딴 조문명의 집에는 심히 흉때하고 나라에 대한 부도한 말과 조문명 개인에 대해 공 

강， 협박히는 내용의 익명서가 날아틀기도 하였대영조실록 04103/14 甲子)

일이 이렇게 되자 영조는 마칭내 현상금을 내걸어 패서사건의 주동자를 제포하겠다는 발 

표릎하기에이르렀다 

16) 역사기혹에서 가장요래된 익영서는 신라 진성여왕2년(888) 때의 것으로 ，상국사기J에는 -이음올 

밝히지 않은 사랑이 시갱(얘iI<I용 비난하는글융 써서 조포(회RIII에 재시하였다 왕영으로사랑들 

융수색하였으나 엉인융 체포하지는 옷했다-고 되어 있다 

1끼영조시대 패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애의 연귀1999)을 창조한 것 

18) r강란록{lhiUJ)，영조4년 3월 14일(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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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도(1!!i1ì)가 날로 떨어지고 인싱의 합닝됩이 어찌 오늘날과 갈은 적이 있었겠는가? 

호냥의 패서의 연고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달했다E 항 것이다 。” 장으로 분용한 일이다 

어떤 요망한 자가 이 윤기(얘12) 없는 요악(셨용)한 말옳 지어내어 민충올 미혹시킬 계획 

융 õ~은지 이는 부되不i1ì)항 훈안 아니라 곧 난민(iØ.l'ó )이다 곧 추포(;ß뼈)'때 전형(J\ 

삐)응 밝게 보여야 아땅하다 (-) 잡아서 발고(혐올)하는 자는 선조(先째 숙종)의 전예에 

의*애 천긍(千金)의 상융 주고 2풍{，j1)의 ̂ri컨i엌없)올 내컬 것이대영조셜록 %깨21 1 9 앉 

子)

여기서도 영조는 패서사건이 인중을 미혹시키려는 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 

다 숙종 37년( 1 711 ) 연은문{延생門) 패서사건’과 숙종 41년(17 1 5 )의 ‘돈화문 패A↑사건 과 

같이 몇몇 선통 분자를의 소챙으료 보고 현힘않 홍해 해결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영조의 하교가 있은 후 6일 뒤인 3월 1 5일에 이인좌의 난이 방생했다 이 난은 뒤 

에서 살여올 것져럽，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는데 소흔 강경따의 박필원‘ 싱유현， 이유익 

등이 배후에서 조중하고 이인좌， 정희항， 권서용 등이 주동하여 영죠와 노론의 경종살해에 

대한율충을내세워소현세자의중손인일풍군단을추대하고자한사건이었다 

그러연 이인좌의 난‘은 구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나?t9)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 

펴보기로한다 

IV. 1728년 ‘이인좌 난’의 전개와 대웅 

1728년 3앤 천(폐)우의정 최규서가 급서(앙앙)률i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영조의 반웅은 

의외로 앙당했다 그 다응 날인 3월 1 5일에 경기도 용인 퉁지에서 안군이 집결하여 도성융 

향해 져들어올 거라는 소식을 정하고도 영초는 -해마다 기근이 든 나어지 액성들의 고풍이 

거꾸모 매달린 듯한데1 간사한 우리들이 서로 이블어 난동을 우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 

19) 난의 전개과정얘 대해 서는 갱석종 교수의 져서애 상세히 기융외어 있대정석종 1994, 137-111). 또 

한 이홍엉 교수의 글도 그 애정 파 전개과정이 제쩨적으로 서숨되어 있다(이종엉 2003, 1 7잉09) 

다안 이등 연구는 주료 반군의 잉장에서 사건의 추이휠 서슐하거나 전개과정에 초정용 잊충 분 

영조와 조갱의 대용에 대얘서는 거의 운석하지 않고 있다 

20) 죄규서의 급서떠양) 내용응 영조실혹애는 없1!.'숭정원잉7)， 영조4년 3월 14일자에 실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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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알했다 그 동안수차례 있었던 패서사건의 오보짧행 이거나혼한‘난동의 하나 

로 생각한 듯하다 이와 비슷한 반웅은 오명항에게서도 나타났다 병죠딴서 오영항은 ι근 

래 패서(씹창)하는 일들이 오로지 초정올 겁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T라며 성올리 계엉(l!1<Iò!) 내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인좌 등이 이끄는 반군은 3월 1 5일에 갱주성을 함락하고， 옥천 진천을 

거쳐 안성 죽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인 윤휴의 손녀 사위인 이인좌는 숙종초 이래 계속 

된 빈부의 양극화와 연이은 흉년으로 흉흉하던 인싱읍 둥에 엽고 충갱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했다 그는 인근의 의원(11);)씨등 증인집단의 지원에 힘입어 임금이 쓰는 흉양%을 만 

들고 옥새를 저껴f하는가 하연， 소현서 자의 3세손 일용군을찌 추대핸 둥 치밀하게 ‘반정 

(反正)‘융 주도해 갔다 

이처힘 반꾼이 -회오리바랍과 세찬 비처렁· 북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의 대웅 

은 그야딸로 한십천만이었다 최규서의 급서가 올라온 이후 한강 나루가 여난인들로 발 딛 

융 응이 없고(영조실록 ψν14 얘子)， 도성의 쌀값이 쪽풍하는{영조실흑 4/3/16 쩍피) 상황 

임에도 풀구하고 조정 대신플은 반군의 규모나 주옹자가 누구인지초자 아악하지 옷하고 

있었다 호냥과 영남에 있는 봉수@않)가 하나도 작풍하지 않은 것도(영초실록 5/7/13 며 

辰) 조정의 늑장 대용의 한 요인이 되었다 

청주성이 함락되었다는 급보를 들은 영초가 부랴부랴 토벌군을 초직했지만， 종사령판 

인 깅중기는 ‘타고 갈 알아 없다-거나 항해도 -장단 지역어 서 군대가 올라요연 그 때 가겠 

다-고 말하는 둥 차일피일 출발윷 이루었다(영조실록 찌I7 T이1) 그러는 써1 챙주의 정 

도사 이용상과 토포사 낭연년이 반군에게 살해되었다 기흑을 보연 이 때 반군의 권서용 

(샘뼈띠j 둥이 청주 갱내로 올해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行홉)하여 장혜를 지낸다고 하연 

서 상여에다 영기(兵앓)플 실어다 고을 성(없) 앞 숲속에다 올래 숨겨 놓았는데， 이용상은 

이 갈은 반란의 소문올 들었읍에도 융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죽응올 당했다(영조실록 

()IfOν 1 5 z:.표). (' 이순신의 후손이었던 。l -'.PJ.은 자기 휘하의 기생과 비장。1 성운용 열어 

죽게 되었지안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당당했던 듯하다 ‘너는 총무공(얻효公) 집안에 충 

의(뿐짧)가 서로 전해져 오고 있응을 듣지 옷했느냐? 왜 나를 어 서 죽이지 않으냐?라고 적 

군올세번꾸짖으여죽었다는기록이그것이다 영조실록여103115 ζ표) 

21) 소흔계 어의(00잉) 용신인 잉서용의 동생 잉서호가 난용 도왔다{이종엉 2003, 195). 

22) 황위계숭의 정당성과 관련해 노론이 .it종의 형액용 강조했다면 무신란 주도세력은 소현세자의 

객용융회쩍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이총엄 200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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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을 함락한 이인화 동 안군이 급속도로 커지는 세력을 이팔고 목천과 청안을 지나 

진전까지 올라오는 사이， 전라도와 경상도어 서도 3월 1 9일과 20일에 박영현과 정희량이 이 

끄는 반군이 각각 거병했다 특히 경상도의 일부지역은 ·액성들이 모두 적에게 내웅”할 정 

도로 ‘적세〔었~)가 더욱 치생했다- 경상도 민싱이 이쳐령 반군 쪽으로 기운 까닭은 인죠 

반정 이후 서인(노혼)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정치적 박탈감과‘'" 이 지역의 냥인계 영 

양가정희량의지일한사전준비i‘)때문이었다 

그련데 이인좌 난 초기에 일반 액성들은 누가 적영’이고 누가 의영’인지조자 옛갈렀 

던 것 같다 충챙도 진위군 갈원(앓따) 지역에서 있었던 다응 대화가 그것이다 

3월 13일 신이 중미(ψ뼈) 주악에 이르니， 김옥성(io조없)이 뒤쫓아 이르러 주악 사랑과 

서로 알융 나누었습니다 신이 영에서 그 말올들으니， 깅욕생이 말하기률， 어제 아침 소사 

($rJ) 갈원(1.\院) 사람들이 흉어져 달아났기에 나 역시 그곳에서 도망혜 향F았다 이는 

바호이곳의영장(lJljj;JIIf) 때문에그렇게 왼것이다‘하고，또망하기를， 내이응역시 적의 

성책〔成뻐) 가운데 들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깅육성에게 말하기블，‘의영장이란 누 

구용 망하는가? 하니‘ 깅욕성이 딸하기를‘ 이곳의 20명이 연산(i!山)지리샌양예山)의 적 

과 화용{ll11'!J하여 이번 3월 1 6일에 한 사람마다 l액 영의 군사흉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데， 기일이 정자 다가오자 갈원과 소샤 액성으로 적의 성책에 들어 있는 X 등이 모두 스스 

로 놀라 용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틀 역시 모두 도주해 적소O쨌에로 갔다 고 히}였슐 

니다 신이 김옥성에게 양하기를， 그렇다연 이는바로 적영é~jj;)인데 의영(옳兵)이라고 알 

하니 너우 무식하다 하였더니 깅옥성이 망하기응 ’척병이내 의병이냐릎 논항 것이 없이 

일의기미가이와같다 하였융니대영조실록4Il12J찢염) 

여기서 보듯이 당시 액성을 사이에서는 척영과 의영이 불분영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군은 신속히 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명안병사 이사성이 서쪽에서 군 

대을 일으치고， 서올에서 금군별장 남태징이 궁뀔에 심어 놓은 자객들안 동원해 내웅 

한다연 반정 의 성공은 거의 성공한 거나 다흘 아 없었다 

이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사태를 반전시킨 난중 영웅‘이 등장했는야， 그는 바 

로 애초 계엄을 반대했던 병조판서 오영항이었다 상황은 정차 악화되어 중챙도 직산 

23) rll~&ftI~J r:이1뽀뿔ifI;j;‘ 제3책1 영조 4년(무신15월 7일 조판규생 

갱)통계 정온의 후손인 정희량은 집안의 노이와 천택융이용해 고향인 경상도 안응{安~~.애 돈과 묵 

식융 쌓아우었으여 기동(*1l!1과 인정(IHr용 오징했다 그는 또한 서웅의 얘단(11'없)옴 많이 사 

를여 반군의 깃방 풍용 제작하기도 했다‘영￡실록 413α6 i>j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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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소사(쫓沙)지역까지 반군이 올라요자 조정은 바야흐로 국땅의 따천(밟￡ 피 

난)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오영항은 자신이 -직겁 가서 적윷 토영하겠다”고 나성 

다 하지만 주위의 대신들은 ‘영조딴서가 국왕 겸을 떠나서는 안 왼다”고 반대했다 

사실 소론의 전 현직 판리을이 주통이 되어 난올 일으컸는데， 그들과 같은 당따이며 

친인척 관계로 얽힌 요영항올， 그것도 같은 소론인 박운수로 하여금 보좌관[i~lj<효] 

으로 삼아 영권올 위입하는 것은 여러 모로 꺼려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조는 -병조 

판서(오영항)는 능히 해낼 것‘이라연서 그 자리에서 그를 총사령관， 즉 사로(四路) 도 

순우사(1iIl“I'!I，횟)로 입영해 경기도 진위로 출발케 했다(3월 1 7일) 

그 다응날부터 영조는 온격적으로 반군 협의자들을 색충해 처형하기 시작했다 먼 

저 그는 가장 우려스런 명안영사 이사성과 그의 종제(從弟)인 선전관 이사멸을 효시 

했다(1 8일) 이어서 도성 안에서 내용하기로 되어 있던 (포도대장 정) 긍군영장(:1\;0찌 

:1\)인 냥태정과 -냥산 소냐무를 용았던- 과천의 장사 신광원융 전격적으로 처형했다 

( 1 9일) 이플 샤이에 의심스런 핵심 관료 세 명을 처단함으로써 사태의 추이을 관망하 

던 다수 신료를로 하여금 안군 쪽에서 멸어지게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인싱이 초금 진 

정되고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모두를 임금의 독단을 챙송했다"(영조실록 4/3/19 己B)

는 사관의 영가는 이런 상황올 지적한 것이었다 

한연， 도순무샤 오영항은 처음에 서울을 떠나 파천 - 수원 - 진위에 도하한 다응 

여러 종사판을과 진영(양兵)융 의논한 후 징짓 ‘직산으로 향한다·라고 해놓끄는 실제 

로는 안성으로 진군하도록 명령했다 반군이 안심하고 안성으로 향하도록 -계책올 쓴 

것-이었다 오영항의 계책은 주효해서 반군의 제l군은 안성으로 들어왔는데， 이 때 관 

군은 이리 도착하여 공격 태세을 갖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영항의 항약상이 생생하 

게 기록왼 영조 4년 3월 23일의 실록기사플 인용해보기로 한다 

안성에 이프니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 ... ) 강시 후 앙t에 몇 개의 뺏불이 언 곳으료부터 

가까이 오연서 포성(!I!훌)과함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니 적영이 진을칭명했다고후종{候 

후)이 급히 보고혜 왔다 이때 용우가 크게 톨아치고 양은 칭'i같이 어투운데 장칙}블올 이 

처 피우지 옷혜 진 밖은 지척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억지 옷한 군마(핑쩍)7f 반이 녕어 웃 

사캄률의 아응이 어찌항 바올 %라 했으나 오영항이 굳게 드러누워 용확도 하지 않고 단 

지 진오 뼈!li)를 정온한 재 경솔하게 "훌 쏘지 말고 적이 가끼에 요연 비호소 쏘도혹 신 

칙하였다 그리고 죽융 준비혜 사종툴올 역이고 명소처렁 E용 고니 진중이 거기에 힘입어 

안갱되었다 이릉날 새벽 진 밖의 l백여 보 와는 곳에 책영의 인，~^언까 탄양” 맞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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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버린 무기들이 보였다 대개 적은 각처의 토적(土M) 및 챙주진(m써11\)옥천(木111 ) 둥 

고을의 아영(연용)과 금어군(셨~!Il)으로서 정예한 자를 용아 장사지와 거지 자립을 하여 

며난인 가운네 섞여 은밀히 안성(安뼈) 청룡산(입뼈山) 속에 모여 있었는데도 산 아래 촌 

학。| 거의 적의 소붙이 되어 있어 누구 하나 와서 고<1-는 자가 없어 안성군에서는 아직 이 

용알아차리지 옷했고， 적의 청자가 앤언이 관군이 서 웅장혔기 때문에 적도을도 단지 대군 

(大IJr)O) 직샌뺏이1)으로 향한 쓸만 알았지 진을 안성으로 &긴 양은 모르고 어두운 가운 

데 안성군의 진(， .• )인 줄 잘옷 얄았기 때문에 원근을 구영하지 옷해 포(현)와 화살올 어지 

러이 쏘았으나 다 미지시 옷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군이 쏟 신기전(뼈없i!1i)올 

보고서야 비로소 정영OM!)의 군사가옹 것응 알고 농라고 겁에 질혀 물러나 도양하니， 위 

협에 옷이껴 따른 우리는 이때 대부운 도앙해 흩어지고， 적의 괴수 이인쇄후뼈il') 박종원 

(If*ftl 풍은 4, 5초(뼈)의 영력을 거느리고 챙룡산 속으로 :윤러 가 둔을 지고 죽산(竹山) 

의 군사가오기블 기다였다{영조실록 여103123 찢홉) 

여기서 보듯이， 도순우사 오영항의 갯 번째 숭전요인은 지밀한 정보 활용에 있었다 그는 

관군 안에 반군의 정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즉 겉으로는 직산으로 향한다고 

혜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가까이에 있는 안성으로 이흥해 적용 혼란스협게 하는 한연， 이인 

좌가 이끄는 반군보다 언저 갱룡산의 높은 고지을 선정했다 그날 밤 뒤늦게 당도한 적군 

의 함성에 놀란 관군에게 오영항은 -굳게 드러누워 꽁짝도 하지 않고 단지 대오안 정돈한 

채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포플 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A씨에 영사플에게 죽을 준비해 

먹이고 그는 그전처펑 코를 골기도 했는데， 이는 적군이 관군의 주요우기인 신기전의 사정 

거리에 틀어올 때까지 관군으로 하여긍 초또하지 않게 하려는 싱리전숭이었다 

이 안성 전투의 숭리에서 자신갑을 얻은 관군은 뒤이은 장항영(WI1l)íl 진투에서도 유리 

한 지행지울을 이용하여 숭세를 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의 큰 고비였딘 축산 전투에서는 이 

인화 퉁올 생포하기에 이르혔다 특히 죽산부 전투에서 요명항은 -오로지 죽이지 않고 사 

로장은 자만상을 주겠다-라고 하여 자칫 양생항수 있는 우고한 양인의 살육을 막기도 했 

다 실록에 따르띤 이러한 오영항의 조치에 강읍한 죽산부의 백성들이 이인죄펄 비롯해 자 

청 청주목사 권서용 풍을 사로잡아 바쳤으며， 산더미처럽 쌓여있는 궁기와 아필， 그리고 쌀 

과 옷 퉁이 관군 진영에 들어왔다(영조실옥ψ3121 ￥*1 

충챙 경기도의 반군융 진압하는 데 오영항의 공로가 컸다면， 정상도 지역에선 박문수의 

휠약이 돋보였다 정희량은 그해 3월 20일에 안응의 고창현(古@없)에서 거영을 했는데， 일 

주일 후인 3월 27일에는 이인좌의 동생 이용보가 거창을 항락하는 등 기세률 얻쳤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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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 이슐원은 도망하는 현강 신쟁요를 따랴가 함께 싸올 것을 설득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옷했디H영죠실록 413127 T l!) 

하지만 성주목사 이보혁이 합천 금양역에 관군융 집결시키고(3.27) 그 다응 날엔 오영항 

과 박문수가 경상도로 진입하면λ，(3.28) 전세는 역전되었다 결정적으로 4월 2일에 선산부 

사 박띨건이 우지치의 협지(險뼈를 선정해 거장에서 이동해오는 반군을 공격" 는 과정에 

서 정희량 둥을 사로잡았다 전라도의 운용 영장 슨영대가 만량치를 정거해 반군이 전야도 

로 못 넘어오계 자단한 것도 정상도 반군의 입지를 크게 좁혀놓았다 

다른 한연， 관군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전라도의 반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지리멸렬 

했다 태인 현감 박필현이 3월 1 9일에 꺼영했지만， 함께 합세해 상정하기로 한 그의 종형 박 

영웅이 오지 않았고 같은 날 군사를 일으키기로 한 전라감사 정사효도 배반했기 때문이다 ” 이 때 박필옹은 유배지였던 무장에서 당충해 태인으로 22일에 박영현올 찾아 갔으나， 악 

원현이 패했다는 소식융 듣고 태인 - 고부-. 흥덕 - 죽도라는 섬으로 도망쳐 숭었다가 

사로잡혔다 )(영조실꽉 쩌128 iXJii)에 

박띨현은 태인을 떠나 긍산사플 지나 전주의 삼진 지역에 이르렀는네， 정사효가 전황을 

관망하기로 작정하고 전주성운올 열지 않음에 따라 건지산(전주 덕진공원)에서 경상도 상 

주로 망명했으나 그와 그의 아들 박사체의 모자에 입식(효뼈한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스 

럽게 온 파총 이동형에 의해 추포， 제거되었다(영조성록 413/26 쩍子) 

정상도 지역의 반군 진압과 관련해 박운수의 판단과 공로를 주옥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영항이 적의 애복을 우려해 추풍령 고개 념는 것율 두려워하자 -적이 안응어 서 일어났는 

데， 선산이 그 앞에 악혀 있고， 다시 상주가 있어서 적들이 안드시 이 두 진을 깨뜨리지 옷했 

올 것페라며 신속히 관군응 이동시객 승서릉 잡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냥 백성들이 반 

군에 내웅했던 것 때운에 산 속에서 나오지 않자 단기(Q)로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며 초 

정의 포용책융 알려 농사에 전녕하게 만들었다(영조실흑 4째29 己엽). (' 이 사실은 나중에 

경상도 지역에 앙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널리 머지게 된 제기가 되기도 했다 즉 이 지역에 

는 이 때 딱 한 번 다녀온 박운수가 정상도 도처에 다니연서 억올한사람들을 구제하는 앙 

행어사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 박문수는 믿융 만 관료 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 

25) 부안과 연산 앙 바다는 안군의 거정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꽁초지띔이 이 지역에는 정 

왕용 동애 의해 20여 년간 양성핀 군사가 있었다고 진솔하고 있다 rlft~及얘~ IX<P il'!I!IUi‘ 
제7왜 영죠 4연(우선) 6원 21일 했A**K의 5차JflJr.~~; 강은책， 제떠책， 우신 7앤 초정원"l1'A 

'/liflll!의 5.::t. 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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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그려연 오명항과 박문수 둥이 현지O없생)에서 환약하는 λ}이 국왕 영조는 조정에서 무엇 

을 하였는가? 절융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V. 영조의 위기극복 리더십 명가 

이인좌의 난‘이 전개되는 동안 국왕 영초가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사령관을 적시에 교제하고 그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 일이다 영조는 저응 

에 반군과 연제되어 있는 총융사 깅중기를 순토사에 입영."는 등 실수를 엉해 중영을 지연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명안병사 이사성이 반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공초률 을은 직후， 영조 

는 병조판서 오영항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윷영케 하는 결단을 내렸다 아울러 그는 오 

명항이 앙았던 병조판서 임무를 영의정 이광좌에게 경잉케 했는데， 그것은 정과적으로 같 

은 색옥{소롱)으로 초직왼 이광좌오영항 지휘체제 가 효과적으로 결갱하고 지원항 수 있 

게 하는 효과플 가져왔다(영조실록 4131\6 i'í피) 조덕린 풍 남인의 영망 인사틀 정상소모 

사로， 전(패)창판 유숭을 충청도소모사로， 전 판서 윤현주를 북도 안무사로 각각 임명해 

(쩌1\9 2.E) 해당 지역의 민싱을 안동시킨 것도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알 

혜 정적으로분류필수도있었던소론과냥인의신료들의능력올믿고 신임했던 영죠의 인 

재정영이주요한것이다 

툴째 도성 안 반군세력 풍조자의 처단으로 반군 세혁의 확대를 막은 일이다 영조는 처 

응에 국갱(뼈11) 여는 결 꺼었는데， 남인 출신의 교리 요광운이 -주액(!tHl!i 팔암치와 겨드 

랑이)의 연1영초실록 413115 ζ표)， 즉 최측근의 반역 위험성올 제기하자 국청올 설치해 난 

의 주모자툴 조사하고 처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영조가 국문을 꺼린 것은 단순한 꽤서사 

건에 윌과한 수도 있는 이 사건올 확대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조는 최 

규서의 고연이 을어온 다응에도 -천천히 의논해 조치해도 늦지 않다"(영조실륙 쩌/씨거나 

-우선 천천히 두고 봐싸 한다’(영조실록 4131\이라고 '1"-는 둥 문제의 확t딸 꺼렀다 영 

조가 국청성치를 꺼린 데는 3월 16일에 최초효 국문한 용인의 안호 형제 둥으로부터는 별 

다른 정보를 영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히려 자진해서 변란을 고월}러 온 양성 

2이 이얘 대한 연구는 박현모의 연구(2α~)용 장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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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김중안의 말이 더 유용했다{그의 공술을 통해서 비로소 이인좌’ 등의 이릉이 나왔다) 

하지만 국갱이 계속되고， 현지’에서 제포해 올린 반란주모X을올 초사하는 과정어 서 반란 

의 주5'.자와 규모'" 그리고 현지의 진행 상황 둥 난의 대강올 파악한 수 있었다 그것은 갱 

부의 작전 수립과 조직적인 대웅에 큰 도웅올 주었다 영조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군권의 중 

싱부를 맡은 총융사 김중기， 금군영장 냥혜정， 궐직(iIIi1O 선전판 이사필， 영안영사 이사성 

둥이 반군과 칙 간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전격적으로 그들을 제거해 나갔다 

무엇보다 영조는 홍련대장 이삼에게 다소 의싱 살 만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틀 신뢰함으 

로써 적극척으로 보댄 진앙에 나설 수 있게 했대영조실록 413/19 è.E.) 그 외 박문수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왕 자신이 청전이나 면전어 서 나와 임시 천악[!Jl없l에 거처한 것도 적의 

암살시도를 차단한 것(영조실흑 41311이이나， 조정 관료들을 전원 출근하게 해 반군과의 연 

계툴 끊은 것도(영초실록 4ν18 1X~) 잘 한 일이었다 또한 군사요로를 차단하거나 경계 

하며， 군랑미즐 경창(J;tCt)으로 실어요게 한 것(영조실록 4ßI19 èE) 역시 이필의 난 때의 

인조의 대옹에 비춰볼 때씨 매우 적정한 것이었다 

셋째， 핵심 정보의 홍제와 백성을과의 소용이다 조정에서는 난이 진챙되는 동안 10여 

차혜의 전교와 비망기， 그리고 언문윤응을 내려 센세성을과 장병을에게 토옐의 당위성과 포 

상계획을 알렸다 영조는 전교률 내려 난의 원인이 붕당의 예단에 있으니 앞으로 당명의 

갱지플 영쳐나가겠다고 선언하는가 하연， 반군의 수장 박핑현을 잡아들이는 자에게 천금 

(千金)의 상올 주겠다고 공지했다(영호실륙 41ν'25 Z.갖) 조쟁의 이러한 현상금과 포상 

방침은 군 상종틀과 지방의 아전종에게 위험융 무홉쓰고 싸올 상당한 흉기등 마련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감영의 영리 김성건(영조실록ψ3/25 Z.10이나 거창현 좌수 이솔원 

(영조심록 413/27 T표) 퉁은 반군의 기세가 확산되지 옷하도록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 

다 이 때문에 -지방[훌까}의 이중(횟쭈)들이 혹은 적의 정세콩 당지해 얄리고 혹은 영령을 

전풍({'애ii!i)하여 나라를 위해 야친 노고가 거의 명일 책을 읽은 선비보다 나았다"(영조실혹 

2끼 이해후껴)의 공슐에 따르면 -냥인(패시은 tll관효(떠R쭈)가 주판하고 소욕(小jt)은 양영하가 

주관하여 소흔{少"'J은 박영현 이유익 용억원및정얘)가 주판하는데， 박영현이 비록 융제한 
'i')로나가있지만， 시질상괴수(M)-었대영조싱혹찌19 èE, p. 119). 

28) 인조 즉위 2년에 일어난 이광의 낭’은 조정의 때늦은 사태 진단과 우유부단한 대용으로， 국왕 인 

조로하여급공주까지 띠난융가게했다 이에대한내용옹 r인조싱욕， 2년 l월부터 2영사이의관 

련기사와 r연려설기을j 이쌀의난 부분융창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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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α5 ζ10는 명가가 나오기도 했다… 

영조는 또한 난에 직정적이고 적극 가당한 자가 아니면 처영하지 않올 것이라고 선포하 

기도 했다〈영조실록얘끼 T 1Æ) 특히 그는 반군 세력과 평소 진하게 지냈거나 친인척 관계 

를 맺고 있는 죠쟁의 신료들이나， 금군낼장 휘하의 군인들로 하여금 믿고 생활항 수 있도옥 

안심사켜주었다 바로 이 정 때문에 도성 안의 반군 내응자들은 세력을 키워가지 뭇하고 무 

력하게주저앉고알았다 

그런데 난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죠의 초처을은 그다지 특별하다고 항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보통 이상의 군주에게서도 발견항 수 있는 위기관리 능혁이기 때문이 

다 영조를 위기 극복에 뛰어난 군주라고 알한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정확한상황 파악(진 

단)과 합께， 위기의 싹이 불거져 나왔윷 때 새로운 정치비선을 지 시해(비선 제시) 신인을을 

풍합해가는 대응(능혀(처영) 때문이다 ‘깊은 근심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성인(않A파 같은 

밝은 마음쉰 갖게 했고， 많은 어려웅이 도리어 나리를 궁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i~I'\!i 

~$B固Ißl는 그의 사후 영7h요지명)는 영초의 그런 측연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연 영조는 이 사건의 원인융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구 

체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좋은 정지의 오습 내지 정지비전은 우엇이었나? 앞에서 이인좌 

난‘ 전후의 영조의 시국인식을 살며보았거니와 여기서는 난파 직접 판련된 그의 생각을 살 

펴온다 

첫째， 영조는 우선 난의 원인이 웅당의 예단과 민생의 곤경에 있다고 본 만큼 그 혜경잭 

도 -일심으로 용공하고 동안협공(I'I피때$)양F는- 정지플 실천하는 속에서 찾을 수 있다끄 

생각했다 난이 마우리 되어가는 1428년 3월 25일에 내린 전교(f\'l&)에서 그는 자신의 ‘덕 

이 악한 탓으로 국가가 판탕(찌)\)한 때를 당해‘ 안으로는 우리 국가틀 명회흡게 하지 못하 

고， 밖으로는 우리 백성틀올 구제하지 옷했다-연서， 그 연유한 바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 

다 -그 하나는 초정에서 오직 웅비(lIIIlt)만올 일삼아 오직 재능 있는 자의 동→f융 생각하 

지 않고 도리어 색목(í'!~)안을 추중(I1!lf!) 권장한 것-이고또 하나는 해마다 연달아 기근 

이 들어 액성들은 쭉을 지정에 처해 있는데도 구세해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당옐(흉 

f~)또띨 일상는 것-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대영조실석 04/03α5 ζ1{) 이러한 상항어 서 때 

성을이 조정이 있음응 모른 지 오래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여 따라서 그들이 와해(표Ifi)되어 

29) 아전총의 공호는 r연죠귀강」 둥에 기올되어 나중에 정죠시대애 을어 아전총의 용청(엔댐)운용융 

전개하는 근서끼 되기도 했다(이진흥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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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에게 투입한 것은 그등의 죄가아니요 실로 죠정의 허울이랴는 재 영조의 반성이었다 

영죠에 따르면， 이번 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개따쩌 대족(大1*)을로 녹{lt)올 받으며 

조정에선사랑들이도리어아래액성을반도못했다-일반백성들과군사들은일단난이일 

어나자 -분격(fil!었)하여 적과 맞닥뜨리고자 하였고 (나라에서) 안집(安셋)하연 감격함이­

있었는데 반해， 이른바 유영한 사대부(土大夫)요 세가의 대족틀은 “기꺼이 적에게 붙어 연 

안히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을- 롤놨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여러 차혜 당명(영'1')을 말했으나 신히}을이 검치례로 보고 따르지 

않았는데， ‘시금 。대로는 그런 옛 아음윷 끊기를 마치 한 칼로 양단(兩!Ii)하듯” 끊어버리 

라고 주문했다 -일심으로 용공(*公)하고 동인협공하여 화를 바꿔 도2j어 연안함이 되게 

하연， 이 역시 숭휩中햇)하는 데 일조(-助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정치 비전도 얘기했다 

(영조실륙 04103125 Z.갖) 

들쩨 영조의 정치비전은 그로부터 한 달 뒤 ~글I짧文l로 번역해 널리 선포된 비망기(따 

ε'.，è)어 서 보다 구체적a로 나타났다 초앙따적으로 인재를 둥용하겠다는 것과， 부자(j( 

子)와 갈은 군신관계 올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덕함으로 국가의 

안위가 터럭 같은 위헝에 처하게 되었으나， 국가 원로(최규서)가 충성을 바치고 영조딴서 

(오영항)를 비롯한 여러 장수가 충의를 분발해 겨우 안정이 되었다연서 지금의 -강개한 뭇 

융 항상 가슴속에 보존하여 장시도 이 아응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동방올 비색한 

운수에서 태명한 운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딘 것”이라연서 다응과 같이 

하교했다 

안엘 장 다스려지기흉 도모하려 한다연 그 요정은 인재흩 임용하는 데 있다 근래 사랑 

을 입용하는 망엉이 오호시 문얼(門때)안윷 송상하고 그 재능은 동아보지 않고 있으며 대 

관{大디) 소관(小.)올 악론하고 경력IU안을 근본으로 상을 훈이고 재용{1'!1I)은 홈 

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서도 나라가 장 다스려질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아땅히 그 

재능의 적당1i!Ir.t)에 따라서 용아야힐 것이요 나시는 경i킥을 일상지 않아야 한다 상굉三 

ε)과 양전1)1;양)의 신하들은 냐의 오능 이 하교을 온받도룩 하2j{영조실욕 ll4!여 α2 王

)ii) 

여기서 영초는 그 동안 인재를 선발한 때 문멸과 소속 당따， 즉 정력(앵않)안올 중시하고 

인재의 재주와 능력[才JIl l을 경시했응을i 지적하고， 조정의 핵싱 관료틀에게 앞으로는 능력 

에 따른 호당파적인 당영인사흥 해중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로지 인재의 합당한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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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인사정책융 한다연 -막힌 운수률 태영한 운수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 한 가지 도 

웅이 될 것‘(영조실록 IW04I22 포9i)이라는 강한 요챙이 그것이다"' 

셋깨 한 가촉과 같은 국가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선언이다 영조는 앙의 비망기에서 -부 

^k父子)와 갚은 군신C!U:!) 관계.를 말했다 그는 이언 반란이 개인의 가문이나 당아의 원 

수를 보복하혀는 생각에서 비롯왼 측연도 있다면서， 하지만‘설사각기 개인적인 원수는 있 

을지라도 죠쟁에 대해서는 감히 원수로 상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 격변 속에서 부조(父iU)나 스숭이 반대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반대 세력이 세운 초정， 즉 영조 사신의 정권을 부정하거나 뒤집으려 하연 안 된다는 발이었 

다 영초는 -의리의 정DI(f~r~)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마땅히 연석($11$) 

에서 한 번 효원짧씨)해야 하겠다”연서 다응과 강이 말했다 

。” 군신(감얻)은 부자(x子) 사이 감은 것이다 아어지가 양란융 겪고 있는에 그 아등 

이 감히 환란이 겨우 안정되자마자 그 아벼지융 떠나서 출타하어 그 용우애!<l<)안올 위한 

채 부모을 툴아보시 않웅 수 있겠는가? 지긍 내가 선3;CfI.fil 께서 의주IA，i!'l1에 어울러 계 

설 때 시은 어제시(1lI1~m릎 상가 오늘날 낭송하노니 여러 신하들은 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 들으라 지금 이 하교블 종이 위의 빈망이 되게 하지 않는다연 어찌 국가용 위해 다챙 

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1 오늘날은 곧 우리 동방의 비색과 태명이 가릎냐는 분기점이니， 경 

때) 등은 다함께 힘과 마응융 합쳐야 항 것이대영조실욕 IW04I22 王;1l)

여기서 영조는 당시 신하을의 태도틀 어려응에 처한 아버지， 즉 임긍융 융라라 하끄 요직 

친구In":f:l만 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을 당파 씨웅 속에 의주 

까지 띠난 간 선조임금의 경우에 빗대고 있다 

여기서 군신 관계를 부^kx子)관제로 환i 시키는 영죠의 관정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영 

조성록에서 자주 나오는 백성 = 동포(同빼)‘론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초정 관리들에게 

30) 영죠는 여러 공신들과 꺼행한 회앵제(꺼없앤)， 즉 경복궁 신우푼 밖의 재선0111양)애서 왕과 혼신 

(ν"')틀이 술과 DI롤 마시연서 공신('!J"')의 의읍 맺는 의예f~rt) 및 쿄서애서도 공쟁한 태도릎 

땅부했다 군신이 -영구히 면아(!liòJiJ등 었애고 항께 나앗일융 의논하는 데 힘쓰여" "능 전일(밍 

)한 "1응으로 갱 성 I없l용 다해’ 나앗일에 임혜야 한다는 요구가 그것이대영조성륙 여10끼18 1:. 

x‘ 19ft,,) 

31 ) 이근호의 연구에 따르연 태종(1건)이나 세종시대(1건) 웅 죠선 전기에도 -용포-라는 망이 쓰이고 

있으나， 그것이 본격적인 갱치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숙종(11 건)， 영조(1 2겐 정죠(3건) 

시대에 듬어서였다 영조의 용포흔과 액성갱확애 대해서는 이큰호의 악Á'"운;(200 1 ， 263-271)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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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을 동포애를 가지고 대하라고 촉구*댄 했다 -아1 그대 공정(公뼈)과 빽징새百fA 

，~)들이여， 그대의 할아비와 아버지을은 모두 여러 조정에서 세원뼈쩌융 받은 신하였고 

저 백성들 또한 여러 조갱에서 사랑하여 구흉하던 적'}(iF子)였다 이는 r서명(西，1)，에 이 

른바， 백성은 나의 동포(同빼)이고 만을 은 나의 똥류{同빼이다 한 것과 같은 격인 것이다 

따라서 구령멍이[i쩌혐꺼1 감은 동포인 액성이 빠져있을 때， 혹시라도 구저['}-는 데 늦을까 

두혀워한다면， 국사는 연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연혀될 것이고， 구습은 잊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잊게 될 것이다 각기 힘f기 바란다"(영조실욕 13/0\102 ￥qfl)는 

당부가그것이다 

그는 특히 송{末)나라 때의 학자 장재(해했)의 땅융 빌어 -액성은 나의 통포다[I'!좀同뼈r 

라는 말응 하곤 했다(영죠실혹 07끼0 1 /05 2.E , 4616118 王辰) 전영앵(영조실폭 07뼈109 í!! 

子)이나 기근 등으로 액성들이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올 때마다 영죠는 ‘비욕 왕;l:J(王:t;r 

볍)에서는 벗어냐더라도 하블에서 환하게 살며보고 있으니， 띠할 수 있겠는7f"라연서 수영 

들에게 동포애 률 가지고 구제에 나서라고 측구하곤 했다(영조실록 07/01105 è.E.),lll 

요컨대， 영초는초선이라는 나라 전제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백성틀을 같은 부모에거 서 

난 자식으로， 그리고왕자신은 부모로여겼다 자식을 사이에 좀 더 힘 센 놈과익F한농，목옥 

한。!이와그렇지 못한이이가있을지랴도그들은요두같은 랫줄에서 나옹 형제자매로서 자 

영 없이 더윌어 장 살게 해중 책무가 부모인 국왕에게 있다는 생각 '" 그리고 이융 위해서는 

당파가아닌 능력에 따라 인채를 발탁해 써야 한다는 게 영조의 정치판이었던 것이다 

야로그러한영조의액성관과정치관이있었기에일반액성들이‘이인좌의난 때‘분썩하여 

적과 맞닥뜨려-싸웠고‘ 오영항과 같은 당파가 다른 인재들조차-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즉어야한다‘(영조심록 413117 Tgfl)연서 반군 진압에 신영옹 바칠 수 있었다고 온다 

창조앙것 

32) 이러한영초의 동포흔은그의손자이자후계왕인갱초호계숭되었다 쪽정조는즉위연 9영의이 

른바 당영웅응에서 -아1 땅명이란 곧 연당((Ql!)융 버리요 상대와 나흘 잊는 이를인셰 l ’ 위에 
서 본다연 궁풍한 한 집안의 사랑틀htZA)이고 다강은 동포(피뼈)이다 확한사강은 상옴 주 

고 죄가 있으연 영융 주는 것에 어쩌 좋아하고 이워히Ii= 구영이 있겠는가‘(갱소설륙0/9n2 α피) 

이라고양하고있다 

33) 깅액청 박사는 이것읍 t，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그에 따르연 액성이라는 연수가 긋정의 

주요한지g로중시되는것은육총대이후부터인데， 영호에의해중요한정지개염S토풍장혜균 

역엠 둥옵추진하는 핵심적인 갱치이녕으료 사용되었다(김액청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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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말 

이상에서 살여온 바와 같이 이인좌의 난은 1 728년 3월 15일(청주성 함락)부터 3월 21일 

(경상도 우지치 전투)에 이르기까지 약 보릅간 진행된 전국적인 반란이었다 이인좌‘ 박멸 

현， 정희량 둥이 중심이 왼 이 반란은 ‘정종독설설’과 같은 유언비어왜영조성록 413α0 멋 

午.li!評)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흉흉하던 인싱올 퉁에 엽고 충챙도와 경기도， 그리고 정 

상도 일대를 장악해 갔다 하지만 오명항 동 관군 지휘부의 주도면밀한 대응과 영조 정권의 

적극적인 소홍 및 정보통제로 지역별 연대를 형성하지 옷하고 괴열하고 알앙다 

그간 이인좌의 난‘은 영조 초반의 불안정한 정국 동향의 한 즉연(김상애 1999) 내지 영조 

당영책의 애정(박광용 2003, 5\),51). 그리고 죠선후기 하총 인중세력의 성정h정석종 1994. 

이종멍 2003)의 측연에서 다펴졌다 기존의 접근은 주로 난을 일으킨 사랍들의 입장에서 기 

술되었다 하지만 이인좌의 난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영조 정권에서 활 때 중차대한 도 

전이고 시험이었다 따라서 온 논문은 주로 정부의 잉장어 서 반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가 

는 과정올 다루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영조 정권은 반란 옐발 소식을 듣고 초기에는 반군의 주풍자와 규모를 파악하지 

뭇했을 분만 아니라， 조정 내의 의견이 분열되어(이광좌와 죠태억 등의 뾰계엄조지론 § 영 

조와 오영항의 %사실초사론) 도성 민싱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초기 진앙의 기회를 놓쳤 

다"' 하시안 3원 ’ 7일 이후 영소딴서 오영항이 자진해서 판군 지휘우로 나서고，.2.광운의 

제의에 따라 국갱응 실시， 적정을 따악합에 따라， 군사요로의 차단( 1 8일)과 도성방위대책 

수링(1 9일)，언문으로 번역된 교서의 전국반포(21일)둥온격적인 대웅에 나섰다 

룰째， 영초 정권은 현직 고위 관리을이 중앙과 지방에서 연계해 반기틀 틀고， 이인'H윤 

휴1 . 정희랑[정옹1， 정앵민[정인지l 퉁 명앙가들이 안란올 일으켰다는 정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연했다 이 상멍에서 영조는 반란군과 같은 당피{소흔)이며 친분관계에 있었던 오병항과 

그의 보죄판(때떠) 박문수를 중용하논 오협융 했다 (만약 오명항과 박문수가 당파의 이 

익융 내세워 관낭을 안난과 연합해 소생부도 져을어왔올 경우， 영소 성권은 치영석인 지성 

에 저항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영냥， 충챙， 북방의 영사을플 소오사로 임영혜 지방의 인심을 

34) 이애 대혜 r영죠실륙J의 사관은 -이예 급서(양양)가 용라용 지 이이 2일이 지났는에도 아직껏 직 

정(/Ill혀)의허성웅전았다가이에이르러상하가정용했다‘고하여조정의늑장대웅응이안하고 

있디H영죠성흑 어에3/ 16 i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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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돈시키게 했다 그에 보당이라도 하듯이， 총사령관 오영항은 충청 경기도의 반군을 진 

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여， 박문수도 경상도 지역에서 큰 공로를 세웠다 한마디로 

소론올 가장 잘아는 소혼 인울을 풍용해 반란올 진양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영조는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수시로 난의 발생 원인이 죠정의 잘옷， 즉 용당 

의 예단에 있용옹 지척하고 난이 진압왼 후 당명책을 본격 실시하여씨 초당파적으로 인재 

즐응용하고， 온 나라가한 동포와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지블 이끌어가겠다는 

정치비선을 져 시했다 바로 그러한 영조의 비전 제시와 인재정영이 이인화의 난이라는 중자 

대한 위기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극복 과갱에서 소론과 낭인， 그 

리고 많은 백생들까지， 영초를 단지 노론의 군주‘가 아니라 조선의 국왕‘으포 인식하게 되 

는 첫 성마리가 형성되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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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1lACT 

King Yeong-jo’s Crisis Overcoming Leadership 

Focused on the Lee In-jwa’'s RebeIlion in 1728 

HyunMo Park I T1'e_ 여 KoreanS빼g 

Lee In-jwa"s Rebellion was one of the mos‘ dangerous crises in King Yeong-jo’s reglme 

The Rebellion was raised by prestigious families 5uch as Lee In-jwa (y∞ 1 Hue's grandson 

in-Iaw), Jeong Hee-ryang (Jeong-on’s descendant), and Jeong Se-y ∞n (Jeong In-jïs descen 

dant). They broke out rebellion in the middle and soulhem areas Ko rea: ChungChong깅 D， 

Kyungsang깅0， and leolla깅o si multancously. 

How Ki ng Yeong-jo had QVercome it? First, he had an adventure which he placed full 

confidence in his subjects like Oh K‘Nang ‘ un fNamln], Oh Myung-hang [SoRon], and 

Park Mun-su [SoRon] who could had been his p이 itical rivaJS. Sccond, he diagnosed in 

early stage cause of rebellion as the severe p이itical cJeavage. He‘ thuι suggcsled Grand 

Harmony policy [Tang Pyong Policy] as a new solution. He promi sed that he would appoint 

personnel 10 posilions according 10 Iheir ability, not Ihe political background. He had tried 

10 infonn his new p이itical 씨sion 10 hi s 야oplc through translaling inlo Korean Alphabct 

version in every comer ofthe land. After 15 days he had overcomc the rebel\ion successfully 

and lumed the cri히 S 10 chance as a rcsult 

Keywords: King Yeong-jo. Leadership, Lee In-Jwa"s Rebellion, crisis overcoming, po­

li lical 씨SlQn 




